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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7:31-37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그것을 기록한 것들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경
우가 많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 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 

1) 예수님은 복잡한 동작을 사용하셔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
시야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병자의 귀와 입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시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왜 그런 복잡한 동작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계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 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35절; 사35:5,6)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그저 귀먹고 벙어리된 자들을 고치시는 정
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
이었다.(사35:8)

·결국 예수님이 귀먹고 벙어리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도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려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 일부러 군중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
서 그곳에서 기적을 나타내셨다.(33절) 또 예수님은 이 이적을 나타내신 후에도 그들에
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이유도 자신이 나타낸 치유의 기적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만 두어질까 염려하신 것
이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이라
고 말한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각자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마
16:24)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리처드 핼버슨 목사 ‘오늘날 미국의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기복적인 신앙 생활의 또 다른 한 면일 수 았다. 

2)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입이 열려서 우리의 입술
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치유의 기적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즉 
귀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말 더듬는 자는 복음
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다.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교회 바깥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힘을 쏟지 않고, 대신 교회 안에 이런 저런 문제들에 힘을 빼고 있어서, 
정작 교회가 힘써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이코스를 하는 목적도 연약한 지체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섬겨주는 훈련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오이코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도 있다.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
에 집중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이코스 모임을 갖는 이유도 그저 성도간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은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통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으로는 말 더듬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3)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으
며 입술로는 천국의 말을 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잘못된 듯한 상황
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이다.(살전5:18,롬
8:28)      *삼손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꾸 말씀을 들어서 귀가 열리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여지면 그 때는 내 앞에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지라도 밀리지 않는다. 주저 않지 않는다. 그 산 뒤에 하나님
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투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입술이 열렸다 하면 천국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의 입술이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나바호 선교팀 보고 중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즉필생, 생즉필사’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지만 사실은 성
경에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마16:25)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참 힘들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면 죽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일도 이
루어진다.    *당뇨가 300이어도 전 세계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학습 및 적용 문제:

1) 예수님께서 복잡한 동작을 사용하시어 치유하신 의도는 무엇이었는 지 말해보라. 
2) 예수님의 치유 사역 자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치유

되어야 하는 지를 말하는 것인가?
3)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지, 세상의 

복을 포기하며 살아본 경험이 있었는 지 나누어보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
는 지를 나누어보자.             


